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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A 2010_이미지의 틈’전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지원한 
역대 작가들 중 ‘이미지의 문제, 즉 시각성’에 주목한 작가들을 
선별하여 동시대 미술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준다. 다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따라 우리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소비하고 지배당한다. 또 보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실재에 
대한 간극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잊고 살아간다. 이같은 ‘이미지의 
틈’을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하게 하는 신진작가 22명의 작품을 
통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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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는 다음의 두 파트로 나뉜다. ‘Part1. 이상한 거울_환영과 
유희’에서는 다양한 장치를 이용해 착시를 발생시키며 새로운 
차원의 환영을 유희적으로 실험하는 경향을 선보인다. ‘Part2. 
이미지의 배반_아는 것과 보는 것’에서는 이미지와 현실의 
간극을 드러내는 작업을 통해 인간의 불완전한 인식체계, 이들을 
구성하는 사회시스템 등에 대해 질문하고 코드화된 이미지를 
둘러싼 다양한 욕망과 모순을 밝힌다. 연대기 프로젝트, 인터뷰 
프로젝트, 리서치 프로젝트가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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